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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ㅟ +ㅓ’의 준말에 대하여

조 규태

－차례－
1. 들머리 3. ‘ㅟ +ㅓ’ 준말의 표기
2. ‘ㅟ +ㅓ’ 준말의 음운론적 4. 마무리
해석

〈벼리〉

우리말에는 ‘ㅟ +ㅓ’의 준말이 만들어 내는 겹홀소리가 있다. 이 겹홀소

리는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글자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겹홀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컨대 ‘바꾸어’의 준말인 ‘바꿔’[pak’wə]와 ‘바뀌어’의 준말인 [pak’

ɥə] 또는 [pak’wjə]가 변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 

속에 [ɥə]와 [wjə]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이 겹홀소리의 존재는 최근의 방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말에서는 ‘ㅟ’가 방언과 세대에 따라 [ü], [wi], [i] 세 가지로 발

음되고 있는데, 이 다른 발음에 따라 ‘ㅟ +ㅓ’의 준말도 [ɥə]와 [wjə], 그

리고 [jə], [i]로 각각 발음된다. 두 겹홀소리 [ɥə]와 세 겹홀소리 [wjə]는 

지금 한글 체계 속에는 이들을 표기할 글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

나, ‘ㅜㅕ’라는 글자로 표기할 수가 있다. 예컨대. ‘쉬+어’의 준말은 ‘수ㅕ’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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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말 겹홀소리에는 오름 겹홀소리와 내림 

겹홀소리의 두 종류가 있다. 오름 겹홀소리에는 jV형(ㅑㅕㅛㅠㅒ

ㅖ)과 wV형(ㅘㅙㅝㅞㅟ), 그리고 ɨ̯i(ㅢ)의 세 종류가 있으며, 내

림 겹홀소리에는 ɨj(ㅢ)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1) 그런데 지금까

지 널리 인정하고 있는 이들 겹홀소리 이외에 우리말에는 ‘ㅟ +

ㅓ’의 준말에 쓰이는 특이한 겹홀소리가 있다. 이 겹홀소리가 

있음은 일찍이 허 웅(1985：278∼9)에 밝혀져 있는데, 이 겹홀소

리의 소리값을 [ɥə]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겹홀소

리에 있는 [ɥ]를 [w]의 한 변이음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ㅟ +ㅓ’의 준말이 [ɥə] 이외의 다른 소리로도 발음되고 있음

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말에서 ‘ㅟ +ㅓ’의 준말이 만들어 내

는 특이한 겹홀소리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밝혀 우리말 겹홀소

리 체계를 새로이 세운 다음,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ㅟ +ㅓ’ 준말의 음운론적 해석

2.1. 홀소리 ‘ㅟ’의 소리값

우리말에서 ‘ㅟ +ㅓ’의 준말은 움직씨가 끝바꿈할 때, 즉 ‘ㅟ’ 

1) 이 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허 웅(1985)의 견해에 따라, 

우리말 겹홀소리를 오름 겹홀소리로만 설정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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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끝나는 줄기의 끝 홀소리와 ‘ㅓ’ 소리로 시작하는 씨끝

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그런데 이 준말 소리의 특징을 밝히려

면 먼저 우리말 홀소리 ‘ㅟ’의 특징부터 밝혀야 한다. 왜냐 하면 

현대 국어의 ‘ㅟ’가 지역과 세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표준 발음법을 보면 우리말 ‘ㅟ’의 소리값

은〈표준 발음법〉제4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4항  ‘ㅏㅐㅓㅔㅗㅚㅜㅟㅡ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ㅟ’는 홑홀소리로도 발음하고 겹홀소리로

도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홑홀소리 [ü]와 겹홀소리 

[wi]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ㅟ’가 현실 언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박 경래(1993：89∼93)에서는 충주 방언에서 이 음이 실

현되고 있는 양상을 세대별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는 ‘쥐, 뒤, 귀’ 세 낱말이 세대별로 실현되고 있는 양상을 제시

하고 있는데, 세대에 따라 각각 [ü], [wi], [i]로 실현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ㅟ’의 연령층별 실현 양상 (%)〉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ü]  100  100  66.7  36.4  18.2    0    0    0

 [wi]  27.8  45.4  48.5  44.4  29.6  26.7

 [i]   5.5  18.2  33.3  55.6  70.4  73.3

위의 표를 보면 ‘ㅟ’는 표준 발음법에 명시되어 있는 [ü]와 

[wi]로 발음되는 이외에 [i]로도 발음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리고 ‘ㅟ’의 소리값이 홑홀소리 [ü]에서 겹홀소리 [w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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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홑홀소리 [i]로 바뀌어 가고 있음도 보여 주고 있다.

어쨌든 아직도 충주 지역에서는 ‘ㅟ’는 홑홀소리 [ü]와 겹홀소

리 [wi]로도 발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부 방언(경기도, 강

원도, 충청도)과 전라도 방언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에는 [wi]로, 경상도 방언에서는 [w 

i] 또는 [i]로 실현되고 있다. 요컨대, ‘ㅟ’는 사용자 수에는 차이

가 있으나, 현재 한국어 사용자들은 [ü], [wi], [i]의 세 가지 소

리값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2. ‘ㅟ +ㅓ’ 준말의 실체

(1) ‘ㅟ’를 홑홀소리 [ü]로 발음하는 사람은 ‘ㅟ+ㅓ’의 준말을 

발음할 때, [ü]를 반홀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반

홀소리는 [ɥ]라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다. 국어의 높은 홀소리는 

모두 4개인데, 반홀소리 /ɥ/를 국어 음소로 인정하게 되면, 이들 

높은 홀소리를 발음하는 위치에서 모두 반홀소리가 발음되어 

반홀소리가 모두 4개가 된다. 지금까지 국어에는 반홀소리가 최

대 3개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허 웅 1985), 이제 반홀소리

가 하나 더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이 반홀소리의 설정으로 국어의 반홀소리는 다음과 같이 체

계상으로 빈틈이 없게 된다. 그리고 /ɥ/는 /j/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w/와도 대립 관계를 형성하여 변별력을 가지게 

된다. (예. nɥəra ‘누ㅕ라’：nwəra ‘눠라’)

 앞 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반홀소리 j(i) ɥ(ü) ɨ̯(ɨ) 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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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반홀소리들과 결합된 겹홀소리는 다음과 같다.

j계 : je  jɛ  jə  ja  ju  jo

ɥ계 : ɥə

ɨ̯계 : ɨ̯i

w계 : we  wɛ  wə  wa

허 웅(1985：279)에서는 이 [ɥə] 소리의 음운론적인 해석을 [w

ə]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주된 근거는 [ɥ]가 [w]와 변이

음일 경우가 있음을 들고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예컨대 

[ɥi]와 [wi]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임의로 교체되기 때문에 준

동음어를 형성할 수 없어 이 경우의 [ɥ]와 [w]는 변이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ɥə]와 [wə]의 관계는 그

렇지 않다. 이들은 준동음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ɥ]를 별

개의 음소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뉘어’의 준말을 [n

ɥə]라고 발음하지 [nwə]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

라, 이 둘은 임의로 교체되어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낱

말은 뜻이 다르다.

(2) ‘ㅟ’를 [wi]로 발음하는 사람은 ‘ㅟ +ㅓ’의 준말을 발음할 

때, [wi]의 [i]까지를 반홀소리로 발음하게 되므로 준말에서의 

‘ㅟ’를 [wj]로 발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겹홀소리 [wjə]를 

형성하게 된다.

nwi- + -ə → nwjə t’wi- + -ə → t’wjə

swi- + -əs’- → swjəs’- hwi- + -əs’- → hwjəs’-

세 겹홀소리는 발음하기 힘든다. 빠른 속도로 반홀소리 둘을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는 다음에 제시

할〈표 1〉에 있는 14개 움직씨의 준말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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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ㅟ’를 [i]로 발음하는 사람은 ‘ㅟ +ㅓ’의 준말을 [jə] 또는 

[i]로 발음한다.

t’i- + -ə → t’jə / t’i pak’i- + -ə → pak’jə/pak’i

이 경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겹홀소리나 홑홀소리로 발음하

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에 따

라, 예컨대 ‘바뀌+었다’의 준말을 ‘바꼈다’ 또는 ‘바낐다’로 발음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3.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말에는 ‘ㅟ’의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겹홀소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1) ‘ㅟ’를 홑홀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겹홀소리 체계

j계 : ja  jə  jo  ju  je  jɛ   

w계 : wa wə we wɛ

ɨ계 : ɨ̯i

ɥ계 : ɥə

(2) ‘ㅟ’를 겹홀소리로 발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겹홀소리 체계

1) 두 겹홀소리

j계 : ja  jə  jo  ju  je  jɛ   

w계 : wa wə we wɛ wi

ɨ̯계 : ɨ̯i

2) 세 겹홀소리

wj계 : wj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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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ㅟ +ㅓ’ 준말의 표기

한글이 창제된 이래 반홀소리를 따로 표기할 글자를 만들어 

쓴 적은 없다. 그러므로 반홀소리 /ɥ/를 표기할 글자도 지금까

지 겹홀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해 온 글자들과 관계를 지어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ɥ/가 결합된 겹홀소리는 지금으로서는 두겹홀소리 /ɥə/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겹홀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부터 생

각해 보자. 먼저 지금 국어의 두겹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j계 겹홀소리 :  ㅖ[je], ㅒ[jɛ], ㅕ[jə], ㅑ[ja], ㅠ[ju], ㅛ[jo]

w계 겹홀소리 : ㅞ[we], ㅙ[wɛ], ㅝ[wə], ㅘ[wa]

ɨ̯계 겹홀소리 :  ㅢ[ɨ̯i]

반홀소리 /j/는 홑홀소리 글자에 짧은 획 하나를 더하여 나타

내고 있으며, 반홀소리 /w/는 홑홀소리 글자에 더해진 ‘ㅗ/ㅜ’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반홀소리 /ɨ̯/는 홑홀소리 글자에 

더해진 ‘ㅡ’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모두 그 반홀소리가 발음

되는 위치의 홑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와 관계지어 그것과 비

슷한 모양으로 반홀소리를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홀소리 /ɥ/도 이 홀소리가 발음되는 위치의 홀소

리를 표기하는 글자인 ‘ㅟ’ 자와 관련지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만들어 사용해 온 겹홀소리 표기 글자의 전통

으로 보아 /ɥ/와 결합된 겹홀소리 /ɥə/는 ‘ㅟ’와 ‘ㅓ’를 결합한 

‘’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자는 두겹홀소리 /wɛ/2)를 

2) 두겹홀소리 /wɛ/와 /wa/는 지금 한글 체계에서는 표기 전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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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는 글자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두겹홀소리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

리의 표기 전통으로 보아 적절한 글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두겹홀소리 /ɥə/를 표기할 글자는 적절히 만들어 쓰기는 불가

능해 보이지만 세겹홀소리 /wjə/는 지금까지 겹글자를 만들어 

써 온 전통에 따라 새로이 글자를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준말 

/wjə/는 반홀소리 /w/와 겹홀소리 /jə/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ㅜ+ㅕ’를 합한 글자인 ‘ㅜㅕ’로 표기할 수가 있다. 이 글

자는 한 번도 만들어 쓴 적이 없으므로3), 다른 음을 표기한 것

으로 오해될 염려도 없다.

‘ㅟ +ㅓ’의 준말을 ‘ㅜㅕ’로 표기하게 되면 이 준말을 /ɥə/로 발

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값은 정확히 표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이 경우도 조금만 널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는 한글 글자 중에서 ‘ㅟ’라는 글자는 /ü/와 /wi/ 두 가지 

음운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의미 변별에 지장이 없다. 그

것은 이 두 음운이 세대와 방언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소리일 

뿐 음운론적인 대립을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글자 모양으

‘ㅞ’와 ‘ㅘ’롤 표기하고 있으나, 이들 겹홀소리의 소리값인 [‘u’ 음에서 다

른 홀소리로 가는 과도에서 나는 소리]로 보아 ‘’와 ‘ᆉ’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새로 ‘’라는 글자를 만들어 쓰게 되면 발

음으로 보아 /wɛ/ 음을 표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이와 비슷한 글자로 ‘, , ᆐ, ᆒ’ 등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사용

되었으나(김 동소 1998：106), 모두 내림 겹홀소리로 끝나는 홀소리들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를 표기하는 데 이 글자를 사용한다

면, 앞의 두 글자는 [joj], [juj]라는 내림 세겹홀소리를 표기하는 데 사

용될 수밖에 없으며, 뒤의 두 글자는 [jue], [juje]라는 소리를 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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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서는 /wi/ 음의 표기에 가까우나, 사람에 따라 달리 발

음하고 있을 뿐이다. ‘ㅜ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

다. /ɥə/와 /wjə/ 두 가지 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이 두 가지 

음이 국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

다.

둘째로는 /ɥə/와 /wjə/는 세대에 따라 둘 중의 하나로 발음하

고 있는데, /wjə/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어의 홀소리 변천 

과정을 볼 때 언젠가 /ɥə/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두 겹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각기 따로 만들어 쓰기보다

는 /wjə/를 표기하는 글자 하나만 만들어 두 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말에서 ‘ㅟ’ 소리를 줄기의 끝 홀소리로 가지고 있는 낱

말을 모두 찾아서, 이들이 ‘-어’로 시작하는 씨끝과 결합하여 만

든 준말을, 위에서 만든 글자를 이용하여 표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뀌+어→꾸ㅕ 뀌+어라→꾸ㅕ라 뀌+었다→꾸 다

뉘+어→누ㅕ 뉘+어라→누ㅕ라 뉘+었다→누 다

뛰+어→뚜ㅕ 뛰+어라→뚜ㅕ라 뛰+었다→뚜 다

쉬+어→수ㅕ 쉬+어라→수ㅕ라 쉬+었다→수 다

쥐+어→주ㅕ 쥐+어라→주ㅕ라 쥐+었다→주 다

튀+어→투ㅕ 튀+어라→투ㅕ라 튀+었다→투 다

휘+어→후ㅕ 휘+어라→후ㅕ라 휘+었다→후 다

나뉘다→나누ㅕ 나뉘+어서→나누ㅕ서 나뉘+었다→나누 다

바뀌다→바꾸ㅕ 바뀌+어서→바꾸ㅕ서 바뀌+었다→바꾸 다

비취다→비추ㅕ 비취+어서→비추ㅕ서 비취+었다→비추 다

사귀다→사구ㅕ 사귀+어서→사구ㅕ서 사귀+었다→사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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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위다→야우ㅕ 야위+어서→야우ㅕ서 야위+었다→야우 다

여위다→야우ㅕ 여위+어서→여우ㅕ서 여위+었다→여우 다

지저귀다→지저구ㅕ   지저귀+어서→지저구ㅕ서  지저귀+었다→

지저구 다

3. 마무리

우리말에는 ‘ㅟ +ㅓ’의 준말이 만들어 내는 겹홀소리가 있다. 

이 겹홀소리는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겹홀소리를 표기할 글자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겹홀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컨대 ‘바꾸어’의 준말인 ‘바

꿔’[pak’wə]와 ‘바뀌어’의 준말인 [pak’ɥə] 또는 [pak’wjə]가 변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말 겹홀소리 체계 속에 [ɥə]와 [wjə]

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이 겹홀소리의 존재는 최근의 방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가 있다. 지금 우리말에서는 ‘ㅟ’가 방언과 세대에 따라 [ü], [w 

i], [i] 세 가지로 발음되고 있는데, 이 다른 발음에 따라 ‘ㅟ +ㅓ’

의 준말도 [ɥə]와 [wjə], 그리고 [jə], [i]로 각각 발음된다. 두겹

홀소리 [ɥə]와 세겹홀소리 [wjə]는 지금 한글 체계 속에는 이들

을 표기할 글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ㅜㅕ’라는 글자로 

표기할 수가 있다. 예컨대. ‘쉬 +어’의 준말은 ‘수ㅕ’와 같이 표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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